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경배와 찬양 (Praise)                               One Thing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상협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71장(새찬50장) 1절 2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1:12                        다같이  

     설교 (Sermon)                                             이다윗 목사 

“하나님의 자녀” 

     파송찬양 (Closing Hymn)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안내]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 

 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정기기도모임 안내] 

남선교회새벽기도모임 / 5:30am

(매달 첫째주 토요일)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

주 화요일) 

 

———————— 

[다음주일 대표기도] 

이우인 장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5권 32호 2019년 8월 11일  

  5340 White Horse Pike, Egg Harbor City, NJ 08215                    Tel: 609-965-1222                      www.nambuNJ.org 

무엇이 나를 불평불만으로 몰고 갈까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충족되지 않는 결핍감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주위를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고 무엇이나 흠집투성이로 보이고 어떤 일이건 도대체가 못마땅하다고 

종일 투덜거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짜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돈이 없어 쇼핑이나 외식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숨 쉬고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은 무얼하시기에 도와주지도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말이지요. 무엇이, 

왜 그렇게 우리를 불평불만으로 몰고 갈까요? 내 삶이 부족감으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져 있다면,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없는 하나에 매달려 집착하고 있다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인다면, 

충족되지 않는 결핍감 때문은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요. 불평불만은 행복한 길을 고단한 길로 바꾸는 재주가 있습니다. 짧은 영광의 길을 길고 긴 고난의 길로 만들

어버린 백성이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결핍에 사로잡혀 늘 투덜거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

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애굽에 쏟아진 열 가지 재앙에서 구원받기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했던 사람들이

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럼에도 그들

은 모든 것에 불만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은 불뱀이었습니다. 광야

의 불뱀은 맹독으로 생명을 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불평불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뱀의 모습으로 말

입니다. 사람들은 실체를 보아야 믿기 때문이지요. 불평불만은 그동안 불뱀처럼 삶을 삼키고 불태우고 불과 같

은 맹독으로 육신의 건강에도 치명상을 입혀 왔다는 것을 그들은 속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불평불만의 죄는 심

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구원의 처방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무서운 죄의 파괴력을 보는 것

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의 죄에 물렸던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으로자신을 불덩이같이 삼켜왔는지를 알

아야 했지요.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살았습니다. 불뱀은 하와에게 결핍감을 넣어 죄를 

짓게 한 뱀처럼 여전히 그들 옆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고 놋뱀은 높이 들려 구원의 표징으로 그들 앞에 있었

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불뱀에 물리는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죄를 못 박고 장대에 달

린 놋뱀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 역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행복이라면 과연 채워질까요? 결핍감의 구멍 난 주머니를 꿰맬 특수바늘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

람에게 마음이란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특수바늘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핍은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인생길을 불만으로 투덜거리며 걷는다면 길 가에 피어 있는 꽃들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웃고 떠

드는 소리도 귀찮게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복과 따뜻한 이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흠잡으며 투덜거리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

고 싶습니다. 불평불만의 불뱀은 구원의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의 감사를 가장 무서워한답니다.  

– 오인숙의 “삶을 디자인하는 선택” 중에서- 

묵상 

코너 

                                                                                            남부뉴저지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Jersey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이번 가족수련회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다윗 목사님

께 감사드립니다. 

 중보기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

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우디 문열림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편지 도착했

습니다. 친교실 계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담임목사 휴가: 8월 13일(화)부터 8월 21일(수)까

지 입니다. 휴가기간동안에 새벽설교 없습니다.  

 8월 14일 수요예배때 김희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 8월 18일 주일예배때 박태익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

십니다. 

 9월 7일(토) 오후 3시에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합

니다. 

 한인연합감리교회 강단교류 프로그램으로 담임목

사님께서 9월 8일 주일 Texas에 위치한 달라스중앙

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 동북부사모수련회가 9월 12일(목), 13일(금) 1박2일

로 있습니다. 최성혜 사모님 참석합니다. 

 속장 인도자 모임이 9월 15일(주일) 오후 1시에 있

습니다. 

 한국학교 문화의 밤이 10월 6일(주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월드밀알선교함창단 카네기홀공연이 10월 13일(주

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교  회  / 교  우  소  식 

 8월 25일 주일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One Thing Worship (원띵열린예배)으로 드립니다. 

 창립45주년 감사예배가 9월 15일(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본교회 2대 목사님이신 이훈경 목사님께

서 말씀 전해주시고,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의 특별공

연이 준비됩니다. 

 제단헌화헌금: 주일예배에 제단헌화를 하시기를 원

하시는 분은 헌화담당 스케즐에 싸인업을 하시고 헌

금봉투에 “제단헌화”라고 쓰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헌화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

니다. 일반 주일에는 $20, 특별한 주일 (창립기념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에 하실분은 

$35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미경 집사께 해주세요. 

[중보기도요청]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

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후원

할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부  서  별  소  식 

8월 10일(토)-11일(일)  가족수련회 

8월 25일(일)  11:00am  원띵열린예배 

9월 7일(토)  3:00pm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9월 12일(목)-13일(금)  동북부사모수련회 

9월 15일(일)  1:00pm  속장 인도자 모임 

                  6:00pm  창립45주년 감사예배 

10월 6일(주일)  2:30pm  한국학교 문화의 밤 

10월 13일(주일)  7:00pm  월드밀알 카네기홀공연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

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

니다.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

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협력선교사 가정인 신현재 선교사, 강지혜 선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신현재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월  중  모  임 / 행  사 

 남부뉴저지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

합니다.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

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

저지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

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지 난 주 일 통 계 

헌금총액 $1,288  출석총인원 37 

십일조 $620  KM 본예배 29 

주정(주일) $430  주일학교 8 

감사헌금 $100    

선교헌금 $80    

주일학교 $18    

제단헌화 $20    

8월  친  교 / 헌  화 

 4 이정희집사 / 채정원집사 

11 가족수련회 

18 이미경권사 / 장경숙집사 

25 연선희집사 / 장경숙집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중고등부간사: Rebecca Henry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최종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기쁨,거룩): 사국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진서,진후): NY 켐퍼스 

 신현재 강지혜: 도미니카공화국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